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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大允의 私撰兵書 �大順新書� 소개: 

재야지식인의 군사지식과 그 한계점에 대한 

小考를 겸하여

1)

심 규 식 *

1. 서론 - �大順新書�의 발견

2. �大順新書�의 서지사항과 구성 개괄

3. �大順新書�에 나타난 군정 개혁안의 한계

4. 결론

초록: 본고는 沈大允(1806-1872)이 편찬한 私撰 兵書 �大順新書�를 학계에 소개하고, �대순신

서�에 나타나는 심대윤의 軍政 개혁안이 지닌 특징과 한계를 분석했다. �대순신서�는 일실된 것

으로 알려져 왔으나, 서울역사박물관에 �大順堂濟民新書�와 �大順堂救民秘訣� 2책으로 분권된 필

사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연세대학교에 �대순당제민신서�의 교정본이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紀效新書�의 영향을 받아 13개의 篇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순신서�는 동시기에 저술된 �政法

隨錄� ｢兵制｣편의 내용을 보완해서, 練兵․軍律․陣法․軍器 등의 다양한 내용을 수록했다. 그러

나 심대윤은 軍政의 실무 경험이 없어, 조선의 화승총 및 화포 중심 군제와 괴리가 있는 兵制와 

戰術을 추구했으며, 兵車를 도입하고자 하거나 軍政을 禮樂 및 �周易�의 數와 연관 짓는 등 관념

성을 보였다. 다만, 동시기 兵馬節度使 趙禹錫에 의해 저술된 �武備要覽�이 기존 병서를 발췌한 

것에 반해 �대순신서�는 심대윤의 독창적인 사유 결과이다. 

핵심어 : 심대윤(沈大允), �대순신서(大順新書)�, �대순당제민신서(大順堂濟民新書)�, �대순당

구민비결(大順堂救民秘訣)�, �정법수록(政法隨錄)�, �무비요람(武備要覽)�, 병서(兵書), 

군정(軍政), 속오군(束伍軍), 척계광(戚繼光), �기효신서(紀效新書)�, �병학지남(兵學指

南)�, 괴산 청송심씨 심수현후손가 고문서(槐山 靑松沈氏 沈壽賢後孫家 古文書)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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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大順新書�의 발견

沈大允(1806-1872)은 19세기 經學에서 독창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여 학계의 주

목을 받아 온 재야 학자이다. 그는 少論 緩論 명문가 후손으로, 고조부 沈壽賢

(1663-1736)은 영조 대에 영의정을 지냈다. 그러나 乙亥獄事(1755) 당시 심대윤의 

증조부 沈䥃(1702-1755, 심수현의 차남)이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면서 가문이 몰락

했다. 심대윤은 조상이 거주하던 경기도 安城에 거주하면서, 형제들과 木盤을 제작

하는 공방이나 藥房을 운영하며 궁핍한 삶을 살았다. 

그러한 와중에도 심대윤은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시문집 �白雲文抄�, �南征錄�

외에 역사서 �東史�, 경세서 �政法隨錄�이 있다. 특히 34세 즈음(1839)부터 경학 

서적을 활발히 저술하여, �大學考正�, �中庸訓義�, �論語�, �詩經集傳辨正�, �書經

蔡傳辨正�, �周易象義占法�, �儀禮正論�, �周禮刪正�, �禮記正解�, �春秋四傳註疏抄

選�을 비롯한 많은 저술이 있다. 이들 저술은 대부분 1년 이내에 완성된 것으로,1)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의욕적으로 학문에 임한 심대윤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심대윤은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韓國經學

資料集成�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새로 조명되었고, 이후 2005년에 대동문화연구원

에서 심대윤의 저술을 모아 �沈大允全集� 3책으로 출간했다.2) 심대윤에 대해서는 

기왕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3) 2015년 한국실학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기획

1) 익선재 백운집 강독회 역, 재단법인 실시학사 편, 2015 �백운 심대윤의 백운집� 실시학사 

실학번역총서 07, 사람의무늬, 866면.

2) 위의 책, 25면.

3) 經學 관련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일부만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장병한, 1995 ｢沈大允 

經學에 대한 硏究 -19世紀 現實指向的 經學觀의 一斷面｣,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

승규, 2002 ｢沈大允의 �東史�에 보이는 韓國古代史 認識｣,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병

한, 2003 ｢戴震과 沈大允의 理欲觀 문제｣, �한문교육연구� 21, 467-498면; 김정은, 2007 ｢白

雲 沈大允 詩經學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병한, 2009 ｢沈大允과 李贄의 理欲

觀 비교 일고찰｣, �양명학� 24, 193-226면; 김성애, 2010 ｢沈大允의 �福利全書� 校註 飜譯｣,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하, 2011 ｢심대윤(沈大允) 철학 연구 -�복리전서�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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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서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을 다룬 바 있다.4) 최근까지도 그의 문학과 

경학, 경세의식에 대한 다수의 논문과 학위논문이 학계에 발표되었다.5) 

�심대윤전집�에는 �대순신서�가 수록되어있지 않다. 임형택은 �심대윤전집�의 

심대윤 연보에서 “이 해(1854)에 �政法隨錄�을 지었으며, 또한 �欽書駁論�과 �大

順新書� 등의 저술이 있다.”6)라고 언급했다. �백운 심대윤의 백운집�에 수록된 연

보에서 임형택은 “�대순신서�는 전해지지 않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데, ｢軍

律에 관해서는 따로 �大順堂新書�가 있다｣(�정법수록�, ｢병제｣)는 언급으로 미루

어 군사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추가적인 고증을 가했다.7) 

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병한, 2014 ｢沈大允의 書經蔡傳辨正에 대한 연구 -大

同의 實德ㆍ實用主義的 內聖ㆍ外王論과 福善ㆍ禍淫論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노경희, 2014 ｢沈大允의 �論語� 해석의 일 단면 -利와 忠恕를 중심으로｣, �한문고전

연구� 29, 277-309면; 손혜리, 2014 ｢조선후기 지식인의 생업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 대응 

-19세기 白雲 沈大允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0, 31-63면; 이한영, 2014 ｢沈大

允의 �白雲文抄�硏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임형택, 2015 ｢심대윤의 공리주의적 사상과 경세론｣, �한국실학연구� 30, 7-36면; 송혁기, ｢沈

大允 散文의 議論性 一考｣, 동 학술지, 37-75면; 손혜리, ｢沈大允의 南征錄 硏究｣, 동 학술

지, 77-110면; 김하라, ｢沈大允의 자기서사 -노동하는 양반의 정체성과 자기 해명｣, 동 학술

지, 111-146면; 장병한, ｢심대윤의 �禮記正解�에 대한 연구 -19세기 陽明學的 禮學論의 한 

特徵 把握을 중심으로｣, 동 학술지, 147-184면; 함영대, ｢백운 심대윤의 학자적 자의식과 경

전해석의 일 국면 -백운집과 논어 해석의 자료를 중심으로｣, 동 학술지, 185-219면.

5) 經學 연구를 중심으로 일부만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노경희, 2015 ｢沈大允의 �論語注說�

譯註｣,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병한, 2015 ｢沈大允의 �禮記� “舊說”과 “新注”에 대

한 辨正의 義味-심대윤의 �예기정해� ｢檀弓｣편의 分析을 中心으로｣, �동양문화연구� 22, 

9-45면; 장병한, 2016 ｢沈大允의 �書集傳� “湯, 武 放伐”論에 대한 辨正 意味 -심대윤의 �書

經蔡傳辨正�의 분석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5, 153-184면; 최정준, 오동하, 2016 ｢白雲 

沈大允의 讀易十法에 관한 연구 -爻位法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52, 303-333면; 곽

혜성, 2017 ｢沈大允의 利欲論 연구 -�福利全書�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화, 2018 ｢심대윤 철학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동하, 2018 ｢�주역상의

점법�에 나타난 심대윤의 역학사상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신혜, 

2018 ｢19세기 유학의 公개념 변화 -白雲 沈大允의 公利論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심대윤전집� 권1, 32면.

7) �백운 심대윤의 백운집�, 8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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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17년 중순부터 2018년까지 석사학위논문 ｢靑松沈氏 古文獻을 통해 본 

樗村 沈錥의 생애와 학문｣을 쓰는 과정에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槐山 靑松沈氏 

沈壽賢後孫家 古文書’를 열람할 기회를 얻었다. 약 4230점의 사료로, 정리와 내용 

파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戶籍을 통해 볼 때, 심수현의 장자인 沈錥

(1685-1753, 심대윤의 증조부 심악의 형)의 가계를 중심으로 자료군이 형성, 상속

된 것으로 추정 가능했다.8) 자료를 전수조사하던 중, 여기에는 필사본 �주역상의

점법�9)과 東邱子, 즉 심대윤을 위한 제문 등의 관련 사료뿐 아니라 �대순신서� 2

책이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연세대학교에도 �대순신서�의 

이본 1책이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기존에 조선의 官撰 병서와 전직 관료의 私撰 병서에 관한 연구가 학계에 제출

되었다.10) 그런데 �대순신서�는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재야 지식인의 저작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조명된 병서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또, 정조대 �兵學通�을 통해 

조선 후기 병법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 �대순신서�와 거의 동일한 시기(1855)

에 편찬된 �武備要覽�이 기존 병서를 발췌․집대성한 것과 달리, 심대윤의 새로운 

의견을 담은 ‘新書’로서 저술되어, 심대윤의 경세의식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된다. 

 8) 심규식, 2018 ｢靑松沈氏 古文獻을 통해 본 樗村 沈錥의 생애와 학문｣, 고려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7-11면.

 9) 이 판본은 �주역상의점법�의 上經을 1책으로 엮은 형태로, 罫線이 없는 종이에 필사한 것

이다. 여기에 교정을 본 내용이 규장각본 �주역상의점법�에 반영되어 있어, 규장각본을 

만들기 전 단계의 판본임을 알 수 있다. 내용상으로는 특기할 만한 점은 없으나, 권수에 

‘著者沈大允’, ‘編輯沈明燮’, ‘校正鄭寅杓’라는 표기가 있다. 이를 통해 ‘심명섭이 저술 간행을 

기획하고 정인표가 교감을 맡았다’는 ｢東邱先生敍述｣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10) 윤병태, 1986 ｢조선조 전기의 병서간행｣, �출판학연구�, 105-128면; 김영일, 1994 ｢朝鮮朝 

兵書類 刊行에 관한 書誌的 硏究｣,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영구, 1998 ｢조선시대 兵

書의 분류와 간행 추이｣, �역사와 현실� 30, 281-304면; 노영구, 2000 ｢正祖代 兵書 刊行

의 背景과 推移｣, �장서각� 3, 59-85면; 노영구, 2002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의 硏究｣,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훈표, 2009 ｢조선 세조 때 兵政 편찬의 의미와 그 활용｣, �역

사와실학� 40, 5-37면; 이진호, 2009 ｢17~18세기 兵書 언해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무학, 2012 ｢朝鮮初期의 兵書編纂과 兵學思想｣, �동양고전연구� 49, 325-355면; 

최형국, 2012 ｢正祖의 文武兼全論과 兵書 간행 -認識과 意味를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39, 101-132면; 윤무학, 2013 ｢朝鮮 後期의 兵書 編纂과 兵學 思想｣, �한국 철학논집� 36, 

101-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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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윤은 �정법수록�의 ｢병제｣ 편에서 戶籍을 관리해서 병적 자원을 마련하는 

방안, 나이 또는 직업(工人, 僧侶 등)에 따라 각기 ‘養兵錢’을 일정액 징수해서 재

정을 충당하는 방안 등을 논했다. 총 19면의 분량으로 다소 소략하나, 심대윤의 경

세의식을 살필 수 있다. 심대윤은 �대순신서�를 통해 �정법수록� ｢병제｣편에서 논

하지 못한 軍律과 練兵, 兵法, 軍器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보충했다. 그러나 �대순

신서�는 늦은 시기인 19세기에 저술되었음에도, 임진왜란을 전후로 해서 성립된  

�紀效新書�의 영향을 받아 보병과 冷兵器 중심의 전술을 기획해서, 당대 화기와 

화포를 중심으로 한 당대 조선 병제의 발전 양상과는 큰 괴리를 보인다. 본고는  

�대순신서�를 서지적으로 검토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심대윤의 군정 개혁안이 

지닌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大順新書�의 서지사항과 구성 개괄

1) �大順新書� 제 판본에 대한 서지적 고찰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대순신서�는 2책으로 분권되어 있다. 한 권은 표지가 

없으며, 권수제는 ‘大順堂濟民新書’이고, 다른 한 권은 표제는 ‘大順秘書’, 권수제는 

‘大順堂救民秘訣’이다. 한편 연세대학교 도서관에도 표제 ‘大順新書’, 권수제 ‘大順

堂濟民新書’인 필사본이 한 권 있는데, 이는 서울역사박물관 판본(이하 역박본)을 

교정, 필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상술한다. 

먼저 3종 이본의 서지사항을 밝힌다. 

大順堂濟民新書 不分卷1冊(24張)

筆寫本, 揷圖, 無郭無界, 12行 字數不定(約20字), 註雙行 ; 22.4 x 18.2 cm

紙質: 楮紙

裝訂: 假綴

目次: 束伍篇, 敎鍊篇, 塲操篇, 陣圖篇, 比較篇, 營規篇, 軍行篇, 懸令篇

所藏: 서울역사박물관 서0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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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大順堂濟民新書�의 

卷首

<그림 2> �大順堂濟民新書�의 

제2면

大順堂救民秘訣 不分卷1冊(10張)

筆寫本, 無郭無界, 10行 字數不定(約21字), 註雙行 ; 20.8 x 16.0 cm

表題: 大順秘書

紙質: 楮紙

裝訂: 假綴

目次: 古法篇, 新法, 器械篇, 應戰篇, 雜著篇

所藏: 서울역사박물관 서035981

<그림 3> �大順堂救民秘訣�의 

표지 

<그림 4> �大順堂救民秘訣�의 

卷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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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順堂濟民新書 不分卷1冊(21張)

筆寫本, 揷圖, 無郭無界, 10行 字數不定(28-32字) ; 21.5 x 13.9 cm

表題: 大順新書

冊次: 單卷(表題下段墨書)

紙質: 楮紙

裝訂: 線裝, 五針眼

目次: 束伍篇, 敎鍊篇, 塲操篇, 陣圖篇, 比較篇, 營規篇, 軍行篇, 懸令篇

後序: 大順書二冊 …… 夫子問陳不對是其意也

印記: 鄭萬鳳章(方形朱印_陽刻, 卷首題下段, 卷末下段, 後序下段)

所藏: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고서(I) 355 대순당 필

備考: 역박본 서035930의 繕寫本

<그림 5> 연세대본 

�大順堂濟民 新書�의 표지

    
<그림 6> 연세대본 �大順堂濟民新書�의 

卷首

제목으로 볼 때, �대순신서�는 明 장군 戚繼光(1528-1588)의 병법서 �紀效新書�

를 모범으로 삼은 듯하다. 역박본 �대순당제민신서� ｢束伍篇｣에는 “效書曰把總自

擇哨官五員…”이라는 주석이 있는데, 이는 �기효신서� ｢속오편｣의 본문을 인용한 

것이다. 또, 척계광을 ‘戚南塘’이라 칭하며 그의 설을 인용한 부분도 두 군데 보인

다. ‘槍’을 ‘鎗’으로 적은 점 역시 �기효신서�의 영향이라 보인다. 임진왜란 이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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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는 �기효신서�가 큰 영향을 미쳐 편저자 미상의 �兵學指南�, 韓孝純(1543- 

1621)의 �陣說� 등이 편찬된 바 있다. 

�기효신서�는 ｢束伍篇｣으로 시작하므로, 마찬가지로 ｢속오편｣으로 시작하는 역

박본 �대순당제민신서�가 제1권, ｢雜著篇｣으로 끝나는 �대순당구민비결�이 제2권

일 듯하다. 역박본 �대순당제민신서�와 �대순당구민비결�은 회색빛이 도는 하급품 

저지에 필사되어 있어 당시 심대윤 가의 경제적 궁핍을 짐작케 한다. 

연세대본 �대순당제민신서�는 역박본 �대순당제민신서�의 교정 사항을 반영한 

필사본이다. 예를 들어, 역박본의 ｢속오편｣ 중 “此法之疎也.”의 ‘此’와 ‘法’ 사이에 

‘古’를 삽입하고, “凡雜類每司…”의 ‘類’를 ‘流’로 수정하라는 교정이 있는데, 이러한 

교정 사항은 모두 연세대본에 반영되어 있다. 연세대본에는 필사 과정의 실수로 누

락된 부분을 삽입한 부분이 많고, 앞서 언급한 �기효신서�를 인용한 주석 등이 삭

제되어 있다. 또, 추가적으로 교정을 가한 부분이 있다. 각 면의 行字數가 일정하게 

필사되어 있고, 假綴한 역박본과 달리 五針眼으로 장정이 되어 있어 이것이 역박본

의 다음 단계에 만들어진 繕寫本임을 알 수 있다. 다만 ｢敎鍊篇｣에 삽입된 陣圖의 

경우 연세대본에는 역박본과 달리 ‘圓陣’, ‘方陣’ 등의 설명이 누락되었고, ｢陣圖篇｣

의 八陣圖 또한 역박본이 더욱 정교하다. 세 필사본은 동일한 필사자(아마도 심대

윤 자신)에 의해 쓰인 것으로 보이나, 필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자 한다. 

<그림 7> 역박본 �大順堂濟民新書�의 교정처
   

<그림 8> 연세대본에 

반영된 교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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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상으로 연세대본은 일부 주석이 삭제되고 

글자에 교정이 가해진 것 외에는 역박본과 동일하다. 

그러나 연세대본에는 藏書印이 세 군데 찍혀있고, 後

序가 첨부되어 있다. 장서인은 ‘鄭萬鳳章’으로 판독된

다. 소장자 정만봉에 대해서는 고증할 수 없다. 다만 

정제두의 7대손 鄭啓燮이 심육의 문집 �저촌유고�를 

교정한 것과 유사하게 정만봉 또한 �대순신서�를 보존

하고 연찬한 迎日鄭氏의 일원일 가능성이 있다. 또는 

심대윤의 저술을 교정한 것으로 알려진 정인표의 친지

인 東萊鄭氏일 듯하다.11) 

연세대본 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기와 저자

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내용으로 볼 때 �대순당제

민신서�가 연세대본으로 정리된 시점에 심대윤이 저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大順書� 2책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이 험난하고 시절이 위태로우면 군자는 군

정[兵]에 대해 알지 않을 수 없다. 군정을 알지 못하면 백성의 어려움을 막고 그 죽음

을 구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긴요한 것을 기록하여 當事를 대비하고 잊어버릴 뿐

이니, 후대에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살인의 기술은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고, 또 자손에게 전할 것이 아니다. 魯陽文子는 험준한 읍을 자손에게 남기지 않았는

데, 하물며 병법은 천하의 지극히 험난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어떠하겠는가? 夫

子께서 陣法에 대해 질문을 받자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이 뜻이리라.12) 

‘�대순서� 2책’은 역박본 �대순당제민신서�와 �대순당구민비결�을 통틀어 지칭

하는 듯하다. 그러나 초고본 이후의 선사본으로 전하는 것은 연세대본 �대순당제

11) 동래정씨 �己未世譜� 考正本 제5권 229면에 行敏의 아들 22세손 萬鳳이 보이나, 현 세대

가 33세손이므로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듯하다. 

12) “大順書二冊. 以爲世難時危, 君子不可不知兵. 不知兵, 無以扞民之難而救其死也. 故記其要

者, 以備當事而遺忘耳, 非爲傳於後也. 殺人之術, 非可以傳於人者也, 又非傳於子孫者也. 魯

陽文子, 不以巖邑遺子孫, 何況兵法天下之至險不測者乎? 夫子問陳不對, 是其意也.”

<그림 9> 연세대본 

�大順堂濟民新書�의 藏書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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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신서� 1책(제1권)뿐이다.

심대윤의 �대순당제민신서� 후서를 통해 그 저술 의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

실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심대윤이 군정에 관한 저술을 남긴 것은 ‘백성의 어려움

을 막고,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濟民’ 또는 ‘救民’이라는 제

목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같은 해에 심대윤은 �정법수록�과 �흠서박론�을 

저술한 바 있다.13) �정법수록�은 禮樂에서부터 교육, 혼인제도, 병제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관해 논했고, �흠서박론�은 살인옥사의 판례를 분석하여 그 법리를 

논했다.14) 이즈음 심대윤은 주 관심 분야인 경학뿐 아니라 經世에 관한 깊은 고민

을 행한 것이다. 

둘째로, 심대윤은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서도 ‘병법은 살인의 기술이므로, 후대에 전할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그는 �國

語�에서 戰國時代에 楚 惠王이 魯陽文子를 梁邑에 봉하자, 노양문자가 험준한 읍

을 얻으면 자손이 이를 근거지로 삼아 반역을 도모하여 후사가 끊기게 할 수 있다

고 염려한 고사를 인용했다. 또, �논어� ｢衛靈公｣에서 衛 靈公이 공자에게 陣法을 

묻자 공자가 이에 대해 답하지 않은 고사를 인용했다. �대순신서�가 불완전한 필

사본으로만 家傳된 것은 심대윤이 선인의 예를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전하

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데 심대윤의 군정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개인의 애민의식에서만 비롯된 것

이 아니고, 家學과 가문의 전쟁 체험과 관련을 맺고 있다. 1715년에 심수현 家는 

경기도 안성으로 이주했다. 1728년, 심수현과 심육은 조선 사행단이 청나라에 진 

銀子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燕行에 올랐다. 이 사이에 본국 조선에서는 李

麟佐의 亂이 발발하여, 관군과 반군이 안성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였다. 연행에서 

돌아온 심수현 가는 황폐화된 안성을 떠나 衿川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15) 

괴산 청송심씨 심수현후손가 고문서에는 손상된 서책목록 9종과 완전한 서책목

13) �백운 심대윤의 백운집�, 873면.

14) 임형택, 앞의 논문, 17-26면.

15) 심규식, 앞의 논문, 74-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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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6종이 전한다. 그 중 심육의 필사본 문헌 �漫錄�에 기록된 심육의 서책목록을 

보면, 30종의 서책 중 명나라 장수 王鳴鶴의 병법서 �登壇必究� 3甲(匣)이 저록되

어 있다. 이 �등단필구� 3갑은 19세기 경 후손이 기록한 서책목록 ｢樗村書籍｣에도 

저록되어 있다.16) 3갑으로 나누어 보관했다는 점에서, 심수현 가의 �등단필구�는 

총 10책인 조선 발췌본 �壇究捷錄�이 아니라 총 50책의 원본이었을 것이다.

심수현 가는 몰락해 문집을 거의 남기지 못했다. 沈齊賢(1661-1713, 심수현의 

형, 심육․심악의 백부)의 �竹齋弊菷(桃溪遺稿)�, 심육의 �樗村遺稿�만이 알려져 

있다. 이들 문집에는 비록 군정에 관한 의식은 전혀 드러나지 않으나, 가학으로써 

거질의 병법서를 상속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인좌의 난을 체험하고, 심수현 가

에는 경세제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군정을 알아야 한다는 의식이 깊게 자리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군정에 대한 글을 후세에 남기는 일에 거부감을 느낀 것은 

아닐까.

<그림 10> 沈錥의 �漫錄� 중 개인 

서책목록에 저록된 �登壇必究�

   
<그림 11> 靑松沈氏 후손에게 

상속된 �登壇必究�

심대윤이 �대순신서�를 저술한 시기에는 西勢東漸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

했다. 1839년부터 1842년까지 진행된 제1차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영국에 패배하

16) 심규식, 앞의 논문, 130-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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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홍콩을 할양하고 5개 항구를 개항했으며, 1853년에는 미국 함대가 에도 만에 

나타나 일본의 개항을 요구했다. 1854년에는 러시아의 군함이 한반도 동해안 전역

을 실측하던 와중, 永興府와 德源府의 어민에게 발포하여 2명을 살해하기도 했

다.17) 심대윤은 정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국내외의 정세를 자세히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재야 지식인으로서 불안한 정국을 감지하고, 자주국방을 통

해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대순신서� 저술의 동력으로 삼은 듯하다. 

2) �大順新書� 각 편 구성

�대순신서�의 각 편은 대략 5면 정도로 그 내용이 간략하고, 체계를 완비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준다. �대순신서�의 편목 구성은 �기효신서�를 모범으로 삼았다. 

내용상 대응하는 편목을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紀效新書� 篇目 �大順新書� 篇目

束伍篇 ①束伍篇

耳目篇 ②敎鍊篇

手足篇 ⑪器械篇 

比較篇 ⑤比較篇

營陣篇 ③塲操篇 

行營篇 ⑦軍行篇

野營篇 ⑦軍行篇(일부)

實戰篇 ⑫應戰篇 

膽氣篇

舟師篇 ⑬雜著篇(일부)

守哨篇

鍊將篇 ⑥營規篇(일부)

陣圖篇 ④陣圖篇

車營篇

騎營篇

登壇口授篇

⑥營規篇, ⑧懸令篇, ⑨古法篇, ⑩新法(篇), ⑬雜著篇

17) 심헌용, 2007 �한러군사관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4-25면. �철종실록� 철종 5년 4

월 27일 기사에는 러시아군을 ‘彼人’이라고만 지칭했다. “備邊司啓言: ‘咸鏡監司趙秉駿, 

枚擧彼人放砲浦民致死彼船之去來無常, 不能如例問情, 則容或無怪, 而至於浦民之中丸致命, 

事係無前, 永興․德源兩倅, 請依狀請拿問定罪.’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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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대순신서� 각 편의 주제를 요약하고, 그 내용상 특징적인 항목을 일부 

발췌해서 소개한다. 

① 束伍篇 

｢속오편｣은 속오법에 따라 병졸들에게 보임을 맡기고 부대를 편성하는 방법에 

관해 논한 것이다. 文士 또한 군에 편제하고자 한 심대윤의 속오군 개혁안을 엿볼 

수 있다. 병사의 신상을 기록하는 木牌의 서식과 牌(방패병: 藤牌手), 鎗弓, 火兵

으로 구성된 鴛鴦隊의 배치도가 있다. 총 20개 항목이다. 

(제1항)우선 軍吏의 수를 계산하여 나누어 정하되, 몇 명은 將領이 되고, 몇 명은 

군사가 되고, 몇 명은 雜項(기타)이 되어(각 병과에 배정하여) 채비한 뒤에 木牌를 만

들어 숫자에 맞추어 미리 써 둔다. 牌의 앞면과 印記(관인), 패 뒷면은 다음과 같다.18) 

兵腰牌 앞면 양식.

某營, 某哨, 某隊, 某伍 소속 某兵科. 나이는 某, 某郡 某鄕 사람. 키는 某尺 某寸, 얼

굴 생김새는 어떠하고, 수염 형태는 어떠하고, 위에는 무엇이 남. 힘은 某斤을 들고, 某 

武藝를 익힘. 某년 某일, 保人 某, 署押.

뒷면 양식.

아비 某, 형 某, 처 某, 아들 某. 印記, 手決.19)

(제5항)文人辯士를 선발하여 좌우에서 가까이 보좌하게 한다.20)

(제6항)연로하고 병에 걸렸으며 외아들로서 형제가 없는 이는 제외하여 編伍에 넣

지 않되, 만일 그 자신은 외아들이라 하더라도 아들이 있어 가계를 이을 수 있는 이는 

편성한다.21)

(제12항)무릇 3旗는 1哨가 되니, 哨官 1인, 旗手 1명, 鼓手 1명, 金手(징 치는 사람) 

1명, 喇叭手 1명, 號銃手(신호용 화포를 다루는 사람) 1명, 馬夫 1명, 刀手 4명, 火兵

(총포와 화약 관리병) 1명을 둔다. 무릇 1隊는 11인, 1旗는 36인, 1哨는 120인이나, 이

18) “先算軍吏之數而分定, 幾個爲將領, 幾個爲軍士, 幾個爲雜項, 差備然後乃作木牌, 準數預書. 

牌面及印記․牌陰如左.”

19) “兵腰牌 陽面. 某營․某哨․某隊․某伍․某兵․年某․某郡某鄕人․長某尺某寸․某面․某

鬚․上有某․力擧某斤․習某藝. 年月日, 保某, 甲(押). / 陰面. 父․兄․妻․子, 印, 手決.”

20) “乃選文人辯士, 爲近使左右.”

21) “除年老殘疾, 獨子無兄弟者, 不入編伍, 如己身雖獨, 而有子可傳家者,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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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략적인 숫자일 뿐으로 그때그때 가감할 것이되, 1隊에 2伍로서 11인을 편성하는 

것은 결단코 변경할 수 없다.22) 

② 敎鍊篇

｢교련편｣은 軍號에 따른 원칙을 第一부터 第十五까지의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

다. �기효신서�의 ｢속오편｣에 이어 수록된 ｢耳目篇｣에 대응한다. �대순신서�의 항

목은 明號令, 明號砲, 明喇叭, 明鼓聲, 明鉦號, 明銅鑼, 明號竹, 明旗色, 明旗應, 明

旗號, 明陣令, 明戰令, 明望旗, 明旗用, 明塘候이다. 圓陣, 方陣 등 五行陣法의 진형

도가 삽입되어 있다. 

다음 ‘第一明號令’은 �兵學指南�의 첫머리인 ｢旗鼓定法｣이 “凡各官兵, 耳只聽金

鼓之聲, 目只看旗幟方色, 不拘何項人員口來分付, 決不許聽.”으로 시작하는 것을 모

방했다. 

제1번, 호령을 분명히 할 것. 무릇 군중의 대소 장졸들은 귀로는 징과 북, 피리, 號

銃의 소리만을 들을 뿐이며 눈으로는 旌과 旗의 방향과 색깔만을 볼 뿐이다. 지휘자가 

군령을 제어할 때는 令旗, 令牌, 令箭, 令標의 신호를 따를 뿐이다. 장수는 군령을 번복

하지 않으며, 장수는 군령을 이리저리 하지 않으니, 호령을 한 번 내렸으면 결단코 어

기거나 태만히 하지 말라.23)

③ 塲操篇 

｢장조편｣은 실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의 단계를 서술한 것이다. 다른 편에 비해

서 각 항목의 서술이 매우 자세하다. 첫 번째 항목에는 소제목이 없으나, 서술로 

미루어 볼 때 出軍操에 해당한다. 뒤이어 陣戰操, 進攻操, 戰勝追賊操가 이어진다. 

이 편은 �병학지남� 권5의 ｢場操程式｣에 대응하지만, �병학지남�이 훈련의 흐름에 

22) “凡三旗爲一哨, 乃立哨官一人, 旗手一名, 鼓手一名, 金手一名, 喇叭手一名, 號銃手一名, 馬

夫一名, 刀手四名, 火兵一名. 凡一隊十一人, 一旗三十六人, 一哨一百二十人, 此其大槪耳, 

唯在臨時加減, 而一隊二伍十一人, 斷不可易也.”

23) “第一, 明號令. 凡軍中大小將士, 耳只聽金鼓․吹器․號銃之聲, 目只看旌旗方色. 指揮之節

令, 只遵令旗․令牌․令箭․令標之信. 將不還令, 將不二令, 號令一出, 斷不違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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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第三十四까지(｢夜操程式(附)｣는 第九까지)의 단계적 항목을 둔 데 비해, �대

순신서�는 상황별로 분류해서 각각을 하나의 항목으로서 서술했다. 

(出軍操)하루 전에 대장이 내일 場操(훈련)를 할 뜻으로써 하령하고, 다음날 아침에 

군문을 연 뒤 掌號皷(신호북)를 치되, 두 번 소리가 이어지도록 하여 모두 세 차례를 

치고는 멈춘다. 그러면 각 병사들은 밥을 지어먹고 기병들은 말을 먹여, 끝나면 또 掌

號皷를 세 차례 치고 멈춘다. 각 병사들은 군장과 장비를 수습하고, 끝나면 또 세 차례 

치고 멈춘다. 軍旗를 세우고 각 병사들은 일어난다. 그리하면 號砲를 한 번 쏘고, 군기

와 군고를 점검하여, 해당하는 營은 모두 응하여 군기가 가리키는 바에 따라 행군한다. 

前司가 앞장서고, 이어서 左司, 中軍, 右司, 後司가 차례대로 따라, 모든 營과 哨가 이

와 같이 하되, (각 營哨 내에서는) 車兵이 앞장서고 보병, 기병이 따른다. 길의 넓고 

좁음을 살피며 행군하여 교장까지 수백 보에 이르기 전에 징을 한 번 울리고 북은 울리

기를 그친 후, 징을 연달아 세 번 울리고 군기를 눕히면 병사들은 모두 앉는다. 그리하

고 前司를 먼저 보내어 땅을 살펴 營을 설치하고, 끝나면 號砲를 한 번 쏜다. (후략)24)

④ 陣圖篇

｢진도편｣은 軍陣에 관해 논한 것이다. 제갈량의 八陣을 �주역�의 수와 연관 지

은 제2항이 가장 자세하다. 총 6개 항목이다. 팔진 외에 李靖의 六花陣, 척계광의 

鴛鴦隊에 대해 논하여 조선 중후기에 논의된 대표적 진형 셋을 다루었다. 팔진과 

원앙대를 도해한 그림이 삽입되어 있다. 

 

(제4항)李靖의 六花陣은 바깥에 六營을 배치하는데, 六營에는 각각 八陣이 배속되므

로 실제로는 八陣과 동일하다. 다만 큰 법도는 갖추어졌으나 작은 법도는 갖추어져 있

지 않다.25)

24) “前一日, 大將下令以明日場操之意, 次早開門後, 打掌號皷, 連鳴二聲, 凡三打, 止, 各兵做飯, 

馬兵飼馬, 訖, 又打掌號皷三次, 止, 各兵收拾行裝器械, 訖, 又打三次, 止, 立旗, 各兵起身, 

乃擧號砲一聲, 點旗點皷, 該應之營俱應, 隨旗所指而行, 先前司, 次左司, 次中軍, 次右司, 次

後司, 凡營哨皆如此, 率先車兵, 次步兵, 次馬兵, 視路廣狹以行, 未至敎場數百步, 鳴金一聲, 

皷止鳴, 金連三聲, 偃旗, 士皆下坐, 乃先遣前司, 視地箚營, 訖, 擧砲一聲. (후략)”

25) “李靖六花陣, 外六營, 六營各八陣, 其實與八陣一也. 但大節備而小節未備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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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比較篇

｢비교편｣은 조총의 검열, 장창수의 교육 등 

군사와 장비에 대한 검열을 다루었다. 다만 서

술이 매우 간략하며, 총 6개 항목이다. 

(제1항)雜流와 賤役으로서 무예를 익혀 精熟하

게 할 수 있는 자는 正兵으로 승급시키고, 장수

와 병졸 중 무예에 생소하고 號令을 익히지 않는 

자는 강등시켜 아래 계급에 충원시키되, 매번 심

사를 때때로 행하여 불시에 스스로 訴冤을 진달

하도록 한다.26) 

⑥ 營規篇

｢영규편｣은 군영의 規式을 서술했다. 총 10개 항목이다. 

(제1항)하나, 병사들이 군영을 설치하는 것이 끝나면 양 부대를 명하여 함께 측간을 

하나 파도록 한다. 

(제2항)하나, 바깥으로부터 온 백정이나 술장수 등 판매인을 일체 금지하되, 영내에

서 자율적으로 교역하는 것은 금하지 않는다.27)

(제3항)하나, 병사가 도착했는지 여부와 도망자, 병자에 관해서, 군마와 가축에 질병

이 있는지에 관해서, 무기와 갑옷이 손상되었는지에 관해서 일일이 보고한다.28) 

⑦ 軍行篇

｢군행편｣은 군대가 행군할 때 조우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대응책과 행

동 원칙을 서술한 것이다. 적 복병을 만났을 때의 대응책, 이동 중 군령을 은밀히 

전달하는 방법, 행군하지 못하는 兵馬를 州縣으로 이송하는 절차 등이다. 역박본 

26) “凡雜流賤役, 能學武藝精熟, 陞爲正兵, 將兵武藝生踈, 號令不習者, 降補, 每比校時行之, 仍

令不時自進訴冤.”

27) “一, 兵士下營訖, 令兩隊共掘一厠. 一, 自外屠沽販賣人, 一切禁斷, 營內自交易卽不禁.”

28) “一, 兵士到否及逃病, 馬畜有疾, 器甲損壞, 一一申報.” 

<그림 12> 역박본 

�大順堂濟民新書�의 八陣圖



․ 沈大允의 私撰兵書 �大順新書� 소개 99

소제목의 오른쪽에 (글자 순서를 바꾸라는) 교정부호와 유사한 ∞표시가 있으나, 

연세대본에 교정이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목을 표시한 듯하다. 총 21개 항

목으로, 제목 표시가 있는 것은 嚴整備, 凡軍士, 卒警令, 暗行令, 傳號令, 收病兵, 

謹途遺, 練負, 備乾草, 謹住宿, 撥巡視, 撥夜巡, 開道路이다. 

(嚴整備)정비를 엄히 한다. 대저 군대가 출발하기 3일 전에 군사들에게 행장과 군량 

등의 물자를 수습하여 충분히 준비하도록 명한다.29) 

(收病兵)병든 군사를 수습한다. 兵馬가 병이 있어 행군하지 못하면 즉시 主將에게 

아뢰어 직접 살펴보게 하고, 한 사람이 군영이 속한 주현으로 호송해서 병을 조리하게 

하며 친분이 있는 이가 탕약을 담당해서 병이 나으면 즉시 본군에 합류시킨다. 행군 

중에 사망한 이는 본대오에서 매장하고 표지를 세워 기록한 뒤, 장수가 휴대하고 있던 

음식으로 제사지낸다.30) 

⑧ 懸令篇

｢현령편｣은 군율을 기록한 것이다. 총 52개 항목이다. 앞서 실린 ｢영규편｣의 경

우 군영을 운영하는 규칙인 반면, ｢현령편｣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처벌 사항이

라는 차이점이 있다. 

(제1항)하나, 군령을 위반하는 자는 참한다. 

(제2항)하나, 무릇 고생스럽고 근심스러운 개인 사정을 말하고자 하면서 主將에게 

직접 아뢰지 않고 사사로이 서로 전파하며 원망하고 비방하는 자는 참한다.31) 

(제3항)하나, 主將이 옳지 않은 점이나 소홀한 점이 있을 때, 면전에서 可否를 말하

지 않고 물러나 기롱하고 비웃는 자는 참한다.32) 

⑨ 古法篇

｢고법편｣은 �孫子兵法� 중에서 병법에 관한 일반론을 인용한 것이다. 심대윤은 

29) “嚴整備. 凡軍未發前三日, 令諸軍收拾行裝乾糧等物足備.”

30) “收病兵. 兵馬有病不能行, 卽稟主將, 使其親識, 一人押送營塞州縣調病, 親識人照管湯藥, 俟

病痊, 卽赴本軍. 如死於行軍者, 本隊伍埋之, 立標記之, 將領以隨帶飮食奠之.” 

31) “一, 違令者, 斬. 一, 凡有謀晝(劃)欲言及有苦憂之私, 不面稟主將, 私相傳播怨謗者, 斬.”

32) “一, 主將有不是處及疎忘, 不面陣(陳)可否, 退相譏嘲嗤笑者, 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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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도편｣에서 諸葛亮의 八陣圖에 관한 설 중 趙本學(1478-1544)의 설이 마음

에 든다고 했는데, 조본학은 �孫子書校解引類�를 저술한 바 있다. ｢고법편｣은 그 

영향일 가능성이 있으나, 내용상 특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총 22개 

항목이다. 

(제1항)孫子가 말하기를, 최고의 군정은 적의 계책을 공략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외교를 공략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군대를 공략하는 것이고, 최하는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33) 

(제2항)전쟁에 있어서 빨리 결착을 내야 한다는 것은 들었어도, 교묘한 술책으로 오

래 끈다는 것은 보지 못했다.34)

⑩ 新法(篇)

｢신법편｣은 ｢고법편｣에 대응해 심대윤의 병볍관을 서술한 것이다. 고전의 고사

를 적절히 인용했다. 총 11개 항목이다. 군대를 부리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 

(제1항)살아날 도리로 죽을 곳에 두는 이는 승리하고, 죽을 도리로 살아날 곳에 두

는 이는 패한다.35)

(제5항)민심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은 물을 쳐서 위로 흐르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36)

⑪ 器械篇 

｢기계편｣은 전쟁 도구인 성벽, 화포, 병거 등의 쓰임과 상황별 유불리에 관해 

간략히 논한 것이다. 총 51개 항목이다. 

(제1항)대저 원거리 사격은 근거리 사격만 못하고, 곡사는 직사만 못하다.37)

33) “孫子曰, 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謀攻｣편 인용.)

34) “兵聞拙速, 未覩巧之久也.” (｢作戰｣편 인용.)

35) “以生道置死地者勝, 以死道置生之者敗.” (�史記� ｢淮陰侯列傳｣에서 韓信이 背水陣을 친 

기사를 참고함.)

36) “民心之不可强, 猶水之不可激而上行.” (�맹자� ｢告子｣ 상편의 性에 대한 맹자와 고자의 

논쟁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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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弩礮는 아래쪽을 공격하기에 좋고, 銃砲는 같은 높이나 위를 공격하기에 좋다.38) 

(제29항)金汁砲39)는 가장 공격에 유리한 병기이다.40)

마지막 항목에서는 백성들과 뜻을 함께하는 것이 결국 군정의 가장 중요한 원

칙임을 말했다. 

필승의 장수는 있으나 필승의 병사는 없고, 필승의 땅은 있으나 필승의 장수는 없

고, 필승의 때는 있으나 필승의 땅은 없고, 필승의 법은 있으나 필승의 때는 없고, 필

승의 도는 있으나 필승의 법은 없다. 필승의 도라는 것은 백성들과 바라는 바를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다.41)

⑫ 應戰篇 

｢응전편｣은 야전에서의 실제 병력 운용 방법에 관한 일반론을 논한 것이다. 총 

11개 항목이다. 

(제3항)약자가 먼저 나가고 강자가 뒤따르는 것은 吳璘(1102-1167)의 병법이다. 正

兵으로 합전하고 정예기병이 측면에서 치는 것은 岳飛(1103-1142)의 특기이다. 그 측

면과 후면을 치는 것은 曺公(曹操)의 병법서이다.42) 기치를 말아 감춘 채 진을 함락시

키고 그 군대의 후미로 나와 반대로 공격한 것은 唐宗(唐太宗)의 무용이다.43) 약병으

37) “凡遠擊不如近擊, 斜射不如平射.”

38) “弩礮利下攻, 銃砲利平仰.”

39) 고온으로 액화시킨 금속을 담아 투석기로 발사하는 무기이다. (于洁, 2013 ｢金汁砲小考｣, 

�军事历史� 2013年 1期, 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所, 72-76면.) 

40) “金汁砲最爲攻之利器.”

41) “有必勝之將而無必勝之兵, 有必勝之地而無必勝之將, 有必勝之時而無必勝之地, 有必勝之法

而無必勝之時, 有必勝之道而無必勝之法. 必勝之道者, 與民同欲, 是也.”

42) �三國志演義�에 의하면 조조가 �孟德新書�를 저술했다고 하나, 그 역사적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조조는 �손자병법�에 주석을 단 일이 있으며, �三國志� 魏書 ｢武帝紀｣

에 “직접 병서 십만 여 자를 지어서, 장수들이 정벌할 때 모두 新書에 의거해 종사했다.

(自作兵書十萬餘言, 諸將征伐, 皆以新書從事.)”라는 기록이 있어 별도의 병법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심대윤은 구체적인 서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듯하다. 

43) 620년, 李世民(후일의 당태종)이 낙양에 주둔한 王世充을 공격할 당시 竇建德이 왕세충



102 奎 章 閣 55  ․

로 강병을 상대하고 강병으로 약병을 상대하는 것은 孫子의 기술이다. 적 병력을 분산시

켜 전투한 뒤 온전한 병력으로 피로한 적을 상대하는 것은 周訪(260-320)의 계책이다.44)

(제8항)군대라는 것은 陰의 일이니, 형벌을 중시하고 상을 다음에 놓으며, 은밀함을 

좋아하고 드러남을 싫어하며, 꾀를 귀하게 여기고 ⊠에는 소략하다.45)

(제9항)적의 허실을 아직 알지 못하면, 진을 엄중히 짜고서 정예병 소부대로 적의 

좌우전후에 번갈아 출격하여 적진이 동요한 뒤에 치니, 이것이 古法이다.46)

⑬ 雜著篇

｢잡저편｣은 대체로 다른 편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을 한군데 모아놓은 듯하다. 

水軍에 관한 내용은 ｢잡저편｣에 넣었다. 육군 보병 체계를 중심에 놓은 �기효신서�

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총 15개 항목이다. 거북선에 대한 항목 역시 ｢기계편｣이 

아니라 ｢잡저편｣에 수록되었다. 여기서 ‘絞車轉之’라는 것은 실제로 거중기를 사용

해서 적선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衝角(선체로 충돌)을 통해 지렛대의 원리로

써 적선을 파괴함을 의미하는 듯하다. 

(제9항)水戰에서는 동앗줄을 사용하는데, 동앗줄 끝에는 못이나 갈고리못을 단다. 

못이나 갈고리못을 적선의 한쪽 뱃전에 걸어 반대편에서 잡아끌면 배가 전복될 것이

니, 긴 상앗대로 적선을 지탱하여, 힘을 합쳐 끌어당긴다.47) 

(제10항)거북선은 옆면에 큰 못들을 설치하여 적선에 붙어 絞車의 원리로 전복시킨

다. 穴鑽(끌)을 박아둘 만한데, 지금 목공들이 기물을 만드는 데 쓰는 것과 마찬가지

로, 그 칼날이 좌우로 향한다.48) 

을 구원하고자 했다. 이세민은 낙양을 공략하는 대신 병력을 나누어 동쪽의 虎牢關에 은

밀히 입성해 두건덕의 진군을 한 달여간 저지했다. 이세민이 전의를 상실한 두건덕군을 

기습하여 두건덕을 생포하자 왕세충은 항복했다. 이세민은 이 전공으로 天策上將의 칭호

를 얻었다. 

44) “弱者先出, 强者繼之, 吳璘之法也. 正兵合戰, 精騎橫擊, 岳飛之能也. 擊其傍背, 曺公之書也. 

捲旗陷陣, 出其軍後以反攻, 唐宗之勇也. 以弱當其强, 以强當其弱, 孫子之術也. 分兵以戰之, 

以全待勞, 周訪之計也.”

45) “兵者陰事也, 尙刑而後賞, 好暗而惡顯, 貴謀而[略]⊠.”

46) “未達敵人之虛實, 嚴陣而以精兵小隊, 迭出其左右前後, 陣動而後擊, 此古法也.”

47) “水戰用大索, 大索頭有釘或鉤. 釘着或鉤着敵舟之一邊舷處, 却從對偏挽之, 則舟輒傾覆, 用長

篙, 衆拄敵舟, 而齊力挽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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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무릇 군중에서 용력과 기예가 출등한 이를 모두 별도로 한 부대로 편성하

여 투입할 곳에 투입하고 選鋒이라 명한다. 군대에 선봉이 없으면 비록 용력과 기예가 

출등한 군사라 하더라도 모두 行伍 중에 섞여있어 군대가 진군하고 후퇴할 때에 그 능

력을 펼 바가 없다면 이는 짐승에게 발톱과 송곳니가 없고 ⊠에 칼날이 없는 것과 같

으니, 어떻게 믿어 전투를 하겠는가?49)

3. �大順新書�에 나타난 군정 개혁안의 한계

1854년에 심대윤은 禮樂․刑法․政事․敎選․官制․田制․兵制의 항목을 두어 

자신의 정책안을 제시한 �政法隨錄�을 저술했다. 이 중 兵制 장에서 심대윤은 鄕

邑의 戶口와 戶籍을 관리해서 군사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養兵錢을 징수해서 재

정에 보태는 방안, 試武藝를 통해 병사들을 점검하는 방안 등을 논했다. 심대윤은 

“군대를 별도로 양성하면 국력이 소모되며 교만해서 모반하고, 농민에게 위임하면 

약해서 쓸 수가 없는 것이 필연이다. 별도로 하면서도 별도로 하지 않고, 위임하면

서도 위임하지 않은 뒤에야 군대의 충실함을 얻을 수 있다.”50)고 판단했다. 상비

군과 농민군의 폐단 양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력 모집을 합리화하고 賞

罰과 훈련을 엄격히 하고자 한 의도가 �정법수록�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의식은 �대순신서�에도 드러난다. 정조는 訓鍊都監을 중심으로 禁衛營, 

御營廳, 龍虎營을 포함한 한성 주요 군영의 훈련 절차(場操程式)를 통일하고, 그 

결과물로서 �兵學通�을 간행했다.51) �대순신서� 또한 ｢場操篇｣을 두어 훈련 절차

를 보다 상세히 논했다. 이와 더불어 ｢敎鍊篇｣에서 軍號에 따른 행동 원칙을 15개 

48) “龜船傍置大鑽, 附敵船而絞車轉之. 可立穴鑽, 如今之木工造器者, 其刃左右相向.”

49) “凡軍之有勇力技藝出等者, 皆別爲一隊, 當其用而用之, 名曰選鋒. 軍無選鋒, 雖有勇力技藝出

等之士, 皆[雜]於行伍, 而旅進旅退, 無所伸其能, 此如獸之無爪牙, [初]⊠無芒刃也, 奚恃以

戰乎?”

50) 沈大允, �政法隨錄�, ｢兵制｣. “凡兵別養則耗國而驕叛, 寓之於農則弱而不可用, 必也. 別而不

別, 寓而不寓, 然後乃得兵之衷也.”

51) 노영구, 2016 �조선후기의 전술 - �兵學通�을 중심으로�, 그물, 158-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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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서술했으며, ｢軍行篇｣에서 행군 시 조우할 수 있는 다양

한 상황을 20개 항목으로 나누어, 전시 상황과 평시 훈련 상황에 모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병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조선 후기에 短兵(殺手)이 축소됨

에 따라 조총수 개인의 근접 무예가 중요하게 되었다.52) 심대윤은 이를 고려해서, 

�기효신서� 兵腰牌의 양식을 참고하되 병사의 신상과 함께 어떤 무예를 익혔는지

(習某藝) 추가적으로 기입하게 함으로써 지휘관이 병사의 무예 수준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심대윤은 신분에 관계없이 무예의 유무에 따

라 군역 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자 했다. 그는 무예가 보통보다 뛰어나고 용

력이 있는 사졸을 선발해서 장수의 친병으로 휘하에 두고자 했다.53) 무예가 뛰어

난 이들을 별도 부대로 편성하고 選鋒이라 명명하는 방안 역시 제시했다.54) 또한 

雜流와 賤役이라고 하더라도 무예에 뛰어날 경우는 正兵으로 승급시키고, 반대로 

장수와 병졸 중에서도 무예에 생소하고 평소 號令을 익히지 않는 자는 강등시켜 

아래 계급에 충원시키게 했다. 정기적인 심사에 의해 병력의 수준을 평가하되, 판

정에 억울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만을 보고하게 했다.55) 또한 賤役化된 束伍軍의 

폐해56)를 개선하기 위해, 尹鑴(1676년 주장)와 朴世采(1688주장)57) 이후로 논의

가 끊긴 兩班充軍論을 다시 고려했다. 심대윤은 “文人辯士를 선발하여 좌우에서 

가까이 보좌하게 한다.(乃選文人辯士, 爲近使左右.)”고 하며, 속오군에서도 문인들

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획했다. 동시에 年老․殘疾․獨子․無兄弟者를 군

52) 노영구, 위의 책, 129-132면.

53) ｢束伍篇｣. “乃選武藝超等勇力之士, 爲帳下親兵.”

54) ｢雜著篇｣. “凡軍之有勇力技藝出等者, 皆別爲一隊, 當其用而用之, 名曰選鋒.”

55) ｢比較篇｣. “凡雜流賤役, 能學武藝精熟, 陞爲正兵, 將兵武藝生踈, 號令不習者, 降補, 每比校

時行之, 仍令不時自進訴冤.”

56) 차문섭, 1971 ｢�束伍軍�硏究｣, �동양학� 1, 208-213면; 장필기, 1990 ｢17世紀 前半期 束伍

軍의 性格과 位相｣, �사학연구� 42, 154면; 김종수, 2016 ｢조선후기 중앙군제의 운영과 

숙종대 양반충군론｣, �군사연구� 141, 85-93면.

57) 김종수, 위의 논문, 99-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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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면제해서, 사회적 약자의 군역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정법수록�과 비슷한 시기에 저술된 �대순신서�는 �정법수록�에서 논의가 미비

했던 訓練, 軍律, 陣法, 軍器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했다. �정법수록�에 심대윤은 다

음과 같이 적었다. 

군율에 대해서는 �大順堂新書�가 있으니, 지금 여기에 중복해서 수록하지 않는다.58)

심대윤은 �대순신서�의 ｢營規篇｣에서 군영의 운영 규칙 10개를 제시하고, ｢懸令

篇｣에서 52개의 嚴禁하는 군율을 제시했다. 상관을 비방하거나 동료와 분쟁을 일

으키는 일로부터 軍器를 망실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기밀을 누설하는 일, 전

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일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대부분의 경우 

斬刑에 처하도록 해서, 매우 엄하게 처벌했다. 그러나 항목의 말미에 “이상의 법률

들은 情狀에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主將이 闊狹을 참작한 바에 따르고, 

여러 조목들 외에 죄를 줄만한 사항이 있으면 때에 맞게 상세히 처분할 것.(已上

諸法, 如有情地可恕者, 從主將闊狹, 諸條外, 有可罪者, 臨時詳處.)”이라는 조항을 두

어, 主將이 군율을 유연하게 운영할 만한 여지를 남겨두었다. 다만 ｢영규편｣과 ｢현

령편｣의 규정은 �정법수록� 및 �대순신서�의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항목 서술 

순서의 체계성이 없이 나열되어 있다. �대순신서�의 훈련(場操)에 대한 서술 역시 

第三十四까지(｢夜操程式(附)｣는 第九까지)의 체계적 항목에 따라 서술된 �병학지

남�의 ｢場操程式｣와 비교하자면 총 4단계로 소략하고, 서술 역시 병력의 이동 단

계에 따른 행동지침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대순신서�는 군정에 대한 심대윤의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한계 

역시 뚜렷하다. 몰락한 소론계인 심대윤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군정

에 대한 실무 경험이 없었다. 동시에 양반으로서의 명맥은 유지했기에 사병으로서 

복무한 경험도 없었다. 대신 �대순신서�는 �기효신서�, �병학지남� 등의 문헌을 

통한 간접 정보를 바탕으로 저술되었다. 이 때문에 �대순신서�는 병력을 징발, 보

58) 沈大允, �政法隨錄�, ｢兵制｣. “凡軍律, 則有大順堂新書, 今不重見於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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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야전에서 실제 운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못하고, 훈련과 규율

의 문제만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지형과 적국의 병제에 관한 

고려 역시 부족했다. 무과 출신 관료 李蘊과 崔國亮이 편찬한 �단구첩록�의 경우

는 �등단필구�를 요약하면서도 보급 문제(軍資)와 조선의 요충지 지도, 일본과 중

국에 대한 정보, 과거 조선의 전란 기록 등을 자세하게 첨부한 바 있다. 

�정법수록� 및 �대순신서�의 저술과 거의 동시기인 1855년에 海西兵馬節度使 

趙禹錫(생몰년미상)은 �武備要覽�을 저술했다. �대순신서�와 마찬가지로 �기효신

서�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59) 5권 5책의 분량으로, 擇將才․鍊將篇․論將․選

士․編兵․鍊兵․論兵․器械․軍餉․料敵․陣圖․戰略․賞罰․奇正․虛實․兵略․

城制․攻法․尋水泉․醫藥․本國考․女眞考․日本考 등의 세세한 항목을 두어 실

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했다. 다양한 병서에서 조선의 군사 제도와 관련이 깊은 

내용을 인용․초록하고, 그 원전을 밝혔다. 책 말미에 수록된 本國考 등의 3考는 

조우석이 編述한 것으로 보인다. 

�무비요람� 등 거질의 병서와 비교해서 �대순신서�는 군사에 관련된 제 사항 

중 극히 일부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동시대의 저작으로서, �무비요람�은 이전까지

의 병서를 집대성하는 방식으로 저술된 반면, �대순신서�는 심대윤의 온전한 창작

으로서 ‘新書’라는 서명에 부합한다. 다만 현실의 체험이 결여되어 그 내용상의 한

계를 노출시켰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심대윤의 지식 체계가 지닌 層差를 보다 명

확히 하고, 현실적 한계 속에서 나름의 개혁을 추구한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온

당히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본 장에서는 당대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대

순신서�가 지닌 다음 4가지 한계점을 논하고자 한다. 

1) 관념적 군정 인식

�대순신서�에는 군정에 대한 심대윤의 일부 관념적 인식이 드러난다. ｢속오편｣

59) 趙禹錫, �武備要覽�, ｢武備要覽自序｣. “凡於戎務之餘, 朱墨之暇, 以�武備�․�紀效�等書, 參

古酌今, 刪其繁氄, 立其條例, 提綱而挈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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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심대윤은 �주역� ｢繫辭傳｣의 구절을 말미에 인용하며 군정을 禮樂과 연관시

켰다. 

대저 총포는 원거리에서는 이로우나 근거리에서는 불리하니, (아군의) 외곽에 배치

하는 것이 마땅하고 내곽에 배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전열에 늘어놓고 방포하는

데다가 엄폐물도 없다면 양측에 사상자가 많게 된다. 방포한 뒤에 후퇴하여 (진으로) 

들어오면 동요하고 어지러워지는 데 이르기 쉬워, 대군도 이 때문에 퇴각하게 되니, 이

는 古法의 허술한 부분이다. 무릇 군대는 난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난을 일으키기 위

한 것이 아니며,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군) 

사졸들을 많이 죽게 만들면서 요행의 이익을 다투는 것은 어진 것이 아니다. 오로지 

적을 죽이는 데만 힘써 적을 살아날 도리에 이르게 해주지 못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사졸들을 많이 죽게 만들면 후에 다시 전투할 수 없고, 적을 살아날 도리에 이

르게 해주지 못하면 적이 우리에 대해 필사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 禮는 등급을 매겨 

차등을 부여함을 말하고, 樂은 화합하고 함께함을 말하니, 禮樂은 군자가 행하는 바이

다. 禮樂으로써 행할 수 있다면 천하의 가능한 일을 모두 끝마칠 수 있다. 병법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禮樂으로써 하는 것일 뿐이다.60) 

심대윤은 총포를 전열에 배치하여 엄폐물도 없이 사격하면 양측에 사상자가 많

이 발생하고, 조총수가 사격 후 후방으로 들어오면 진이 동요하기 쉽다고 보았다. 

�병학지남� 권5 ｢場操程式｣의 제17조 ‘鳥銃鈀弓齊放’에는 적이 100보 내로 들어오

면 신호에 따라 조총수가 일제히, 또는 순차적으로 방포하고 물러난 뒤 궁수가 조

총수의 자리로 나아가 화살을 쏘는 방식이 설명되어 있는데,61) 이를 비판한 것이

다. 前裝式(muzzle loading) 총포인 머스킷(조총: matchlock musket)은 장전이 어

60) ｢束伍篇｣. “凡銃砲利于遠而不利于近, 宜居外而不宜居內. 陳前放打, 旣無障蔽, 則兩邊多死. 

放後退入, 易致擾亂, 大軍垂此退遁, 此古法之疎也. 凡兵所以除亂, 非以爲亂, 所以生人, 非

以殺人. 多殺士卒, 而爭徼倖之利者, 不仁也. 唯務殺敵, 而不能致敵於生道者, 不知也. 多殺

士卒, 則後無以復戰, 不能致敵於生道, 則敵有必死之心于我矣. 禮者等殺層節之謂也, 樂者和

同之謂也, 禮樂者君子之所以行也. 能行之以禮樂, 而天下之能事畢矣. 兵法者非他, 禮樂焉而

已矣.”

61) “賊在百步之內, 擧號砲吹哱囉, (중략) 鳥銃手齊放, (或一次盡擧, 或分五次擧) 卽收隊伍, 擧

起火一枝. 前層火箭弓箭手及旗隊總, 俱出到鳥銃處, 與鳥銃旗隊總平列, 吹天鵝聲, 火箭弓箭

齊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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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 서양의 경우 매우 숙련된 포수가 분당 3-4발의 탄환을 발사할 수 있었다.62) 

이 때문에 화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열보병(line infantry)은 소대의 열을 나누어 

장전과 사격을 교대로 하는 방식(일제사격: volley fire)을 취했다.63) 머스킷은 

150m 이상의 거리에서 부정확했으므로,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전시 양측 

군은 머스킷의 사정거리 안으로 최대한 접근하여 발포했다.64) 조선의 경우도 이와 

비슷했던 듯하다. 평안도 군사 훈련에 사용하기 위해 1607년에 편찬된 �羣藝正彀�

에서 이미 銃手隊가 1인 또는 2인의 層을 이루어 5차 또는 10차로 연속 사격하는 

교리를 기본으로 삼았다.65) 이인좌의 난 당시, 안성 전투에서 吳命恒의 관군은 비

로 인해 화약이 젖어 제대로 사격하지 못하는 반군을 사거리 내로 유인한 뒤 화포

로 일제사격을 가하여 대승을 거둔 바 있다.66) 

그러나 심대윤은 이와 같이 효율적으로 적을 사살하는 방식에 찬성하지 않았다. 

아군의 피해가 크면 전투지속력이 크게 감소하고, 적을 사지에 몰아넣으면 필사적

으로 저항하리라 보았기 때문이다. ｢後序｣에서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 군정을 알아

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도 군대는 난을 없애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고 혼란을 조장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심대윤은 군대

라는 것은 계급에 따라 차등이 있으므로 禮에 해당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화합

하므로 樂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군정 역시 천하의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그 

62) Gervase Phillips, 2011 “Military Morality Transformed: Weapons and Soldiers on the 

Ninetennth-Century Battlefield”,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41, no.4, p. 

566. 

63) 단, 이러한 일제사격은 弓弩를 사용하던 시기에도 전 세계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졌

다. 아시아(중국)의 경우, 759년에 간행된 李筌의 �神機制敵太白陰經�에 이미 弩를 사용

한 일제사격의 圖解가 첨부되어 있다. 

64) Gervase Phillips, op.cit., pp. 565-568.

65) 노영구, 앞의 책, 46-47면.

66) �영조실록� 영조 4년(1728) 3월 23일 기사. “時, 風雨大作, 夜黑如漆, 柴燃未設, 陣外一步

地, 不可辨. (중략) 命恒堅臥不動, 只令整勅陣伍, 勿輕放砲丸, 賊近始發. 設粥饋士卒, 鼾睡

如常, 陣中賴安. 翌曉見陣外百餘步, 有賊兵人馬中丸死者․器械棄委者. (중략) 賊望見奪氣, 

且弓砲皆沾夜雨, 不可用, 遂走上山頂, 時, 東北風急, 賊在西南, 官軍乘風奮力而上, 賊從山

脊, 欲南走, 望見濟萬疑兵, 復捲而西, 勢益縮, 棄旗皷四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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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인 禮樂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법편｣의 마지막 항목에서도 이 주장

을 다시 요약했다.  

군정의 가장 좋은 경지는 하나로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가 되는 것이니, 이는 禮를 

이르고, 樂을 이른다. 禮樂이 알맞으면 천하의 가능한 일은 모두 끝마칠 수 있다.67)

심대윤의 이러한 인식은 人本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

한 방식으로 禮樂을 법도에 맞게 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군정으로 연결시킬 것

인지는 논하지 않았다. 

한편 심대윤은 군정을 �주역�의 수와 연관 짓기도 했다. ｢진도편｣ 첫 번째 항목

에서 심대윤은 諸葛亮의 八陣에 대해 논하며, 이에 대한 조본학의 설을 높이 평가

했다. 

대저 진형에 대해 말하는 것은 諸葛武侯의 八陣을 종주로 삼는다. 그러나 예로부터 

(각 진을) 분배한 것은 일정하지 않았다. 오직 趙本學이 한 것이 자못 나와 합치하므

로, 지금 직접 내 뜻으로써 나누어 구획한다.68) 

조본학이 찬술한 �重刊續武經總要�는 역대의 陣을 �주역�의 五行․八卦를 통해 

해설했다. 권3에 ｢漢諸葛亮八陣記｣가 있어, 河圖․洛書에 따른 배치 방식을 보여준

다. 심대윤의 팔진은 �중간속무경총요�의 ‘諸葛亮方陣’을 기초로 하되, ‘諸葛亮魚復

江八陣圖’를 참고하여 후방에 二十四陣을 보충대로 둔 듯하다. �대순신서� ｢진도편｣ 

두 번째 항목에서 심대윤은 본격적으로 군진과 주역의 수를 연관 지었다. 

八陣은 옛날의 井田法이니, 곧 �주역�의 숫자이다. �주역�의 層數는 三이 둘이면 六

이 되고, 分數는 四가 둘이면 八이 된다. 一軍의 九營은 三에 三을 곱하여 三層으로, 

純陽의 수이다. 一營의 六陣은 二에 三을 곱하여 三層으로, 老陰의 수이니 그 변화할 

67) “兵之至善者, 不一而一也, 禮之謂也, 樂之謂也. 禮樂得而天下之能事畢矣.”

68) “凡言陣者, 以諸葛武侯八陣爲宗, 然自古分配者不同. 獨趙本學所爲者, 頗合於余, 今自以己意

分畫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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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취한다. 八營六陣은 八卦六劃의 수이다. 中軍의 五는 太極을 형상화한 수인 

五이다. 五는 一로써 四象에 통하므로 河圖․洛書의 한가운데에 모두 土로서의 五가 

거처한다. 八八六十四는 陰陽四象의 전체 수이다. 대저 層數는 三이 둘이면 六이 되고, 

六이 둘이면 十二가 된다. 分數는 四가 둘이면 八이 되고, 八이 둘이면 十六이 되고, 

十六이 둘이면 三十二가 되고, 三十二가 둘이면 六十四가 된다. 太極․兩儀․四象을 나

누어 말하자면 層數는 十二에 이르고 分數는 六十四에 이르며, 합하여 말하자면 하나

일 뿐이다. 武侯의 법은 교묘하고 기이한 것을 만들고자 도모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

운 것에서 나왔을 터이다. 대저 수가 충족된 뒤에 이치[理]가 갖추어지고, 이치가 갖추

어진 뒤에 쓰임[用]이 완비되니, 八陣이 이것이다. (후략)69)

여기의 ‘層數’와 ‘分數’는 심대윤이 �주역상의점법�에서 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다. 심대윤이 보기에 太極은 임금, 兩儀는 신하, 四象은 백성으

로, 이 구별이 있는 것이 層數이다. 層數인 3은 陽의 수로, 形氣의 생성과정을 상

징한다. 分數는 현상계가 갖추어진 결과로, 만물이 太極에서 四象으로(임금에서 백

성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많아지나 섞일 수 없음을 상징한다. 이 때 分數는 形

氣가 갖추어진 수인 4(四象의 수)로, 陰의 수가 된다. 모든 수는 이 3-陽-層數와 

4-陰-分數를 더하고 곱하여 생성된다.70) 

심대윤의 해설에 따르면 八陣은 井田法의 아홉 구획에서 비롯되어, �주역�의 이

치를 담고 있다. 中軍을 포함한 九營은 3이 三層인 것으로, 純陽이 된다. 각 營의 

휘하에 六陣이 배치된 것은 2가 三層인 老陰의 수로, 陽으로 변화할 수 있다. 中軍

은 휘하 八營六陣을 지휘하는데, 太極이 八卦六劃을 관장하는 것과 같다. 심대윤은 

69) “八陣古井田法也, 卽易數也. 易之層數兩三而爲六, 分數兩四而爲八. 一軍九營者, 三三而爲三

層, 純陽之數也. 一營六陣者, 三二而爲三層, 老陰之數也, 取其能變也. 八營六陣者, 八卦六畫

之數也. 中五者, 太極之形數五也. 五者, 以一統四象也, 故圖書之中, 皆以五土居之. 八八六十

四者, 陰陽四象之全數也. 夫層數兩三爲六, 兩六爲十二, 分數兩四爲八, 兩八爲十六, 兩十六

爲三十二, 兩三十二爲六十四. 太極兩儀四象, 分而言之, 則層數至於十二, 分數極於六十四, 

而合而言之, 則一而已矣. 武侯之法, 非設爲巧奇也, 盖出於自然也. 夫數足然後理具, 理具然

後用備, 八陣是也. (후략)”

70) 오동하, 2018 ｢�周易象義占法�에 나타난 沈大允의 易學思想 硏究｣,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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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량이 수를 인위적으로 분배하여 교묘함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나 자연스럽게  

�주역�의 이치에 합치했다고 평했다. 심대윤은 주역의 수가 충족되면 이치가 갖추

어지고, 이것이 군정이라는 구체적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심대

윤 자신의 經學과 군정을 統攝한 사례로서는 흥미로우나, 실전에는 적용할 수 없다. 

2) 殺手 중심의 부대 구성

앞 장에서 언급한 대로, �대순신서�는 제목과 장 체제로 볼 때 척계광의 �기효

신서�와 이를 기반으로 한 �병학지남�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주지하듯이 척계광

의 절강병법은 근접 병과인 殺手와 궁노를 사용하는 射手, 총포를 사용하는 砲手

를 조합하는 방식이다. 척계광이 작전을 펼친 절강 지방에는 숲과 습지가 많아 기

병을 중심으로 한 개활지 전투가 어려웠으며, 적군인 왜구 역시 창칼을 사용하는 

보병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병 중심의 편제를 마련한 것이다.71) �기

효신서� 권7 ｢營陣篇｣의 ｢鴛鴦陣圖｣와 ｢鴛鴦陣解｣를 살펴보면, 牌, 狼筅과 長鎗(장

창)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두 줄로 길게 늘어선 원앙진의 형태를 알 수 있다. 

조선의 원앙진은 �기효신서�의 그것과 유사하다. �병학지남�의 ｢鴛鴦隊圖｣와 함

께 수록된 ｢長短授器圖｣를 보면, 대장을 중심으로 좌우열이 배치되어 牌鏢,72) 筅

刀, 槍弓, 槍弓, 鈀火(钂鈀手와 火器兵) 순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취사 등

을 담당한 보조병인 火兵이 최후미에 정식으로 편제된 차이점만이 있다. �대순신

서�의 원앙진도는 �병학지남�의 원앙진과 동일한 형태로, 살수와 사수로 편성된 

절강병법의 체계를 잘 보여준다. 

물론 심대윤은 조총의 전술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 심대윤은 조총을 검열하

는 규칙을 자세히 논하거나73) 화약의 양과 탄환의 무게 간의 상관관계가 사거리

71) 홍을표, 2013 ｢明後期 戚繼光의 戰法 硏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9-101면.

72) 등패수는 먼저 鏢槍을 던져 적을 공격하고, 근접시에 腰刀로 교전했다. 

73) ｢比較篇｣. “校火器檢察, 鉛子合銃口否, 火門眼不大否, 藥筒頸中傾出之藥與鉛子相稱否, 銃身

什物合式否, 一一査驗.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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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하는 등74)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심대윤은 조총

을 보조무기로 인식했던 듯하다. ｢기계편｣의 다음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장창은 바퀴(병거)에 탑재시키고, 창수와 牌刀手에 조총수를 함께 편성하여 威敵神

鎗이라고 명명한다.75) 

장창을 부착한 병거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武備抄�에 수록된 屛風車와 유사

하게 전방을 향해 창을 단 형태인 듯하다. 威敵神鎗이라는 이름은 �戎垣必備�에 

언급된 飛翔神牌나 명나라의 �武備志�에 수록된 無敵神牌 등의 병거와 비슷한 방

식으로 명명했을 것이다. 여기에 창병과 검방병[牌刀: 등패수]을 중심으로, 조총수

를 보조[配]로 편성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 부대 편성은 스페인의 테르시오

(tercio)가 파이크병(장창병: piquero), 검방병(rodeleros), 머스킷병(arcabucero)으

로 구성된 방진을 짠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진법은 머스킷의 연사력이 낮아 기병 

돌격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 단병(살수)으로 기병을 저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

러나 대포가 효과적으로 방진을 분쇄할 수 있게 발전하고 전열보병에 의한 일제사

격이 도입되면서, 1643년의 로크루아(Rocroi) 전투 이후 머스킷병이 군의 주축을 

이루었다. 

조선 역시 조총수가 군의 주축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따랐다. 임진왜란 직후 창

설된(1593) 훈련도감은 처음에는 살수와 포수를 4哨:1哨의 비율로 편성했으나 바

로 이듬해 6월에 사수(궁병)를 편제에 편입하고, 11월에는 포수 7초, 살수 4초, 사

수 2초로 포수 중심의 체재를 확립했다. 조선은 절강병법을 수용하되, 전통적인 장

기인 弓矢를 조총으로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76) 1808년에 편찬된 �萬機要覽� ｢軍

政篇｣의 ｢訓鍊都監｣ 軍器항목을 보면, 훈련도감은 조총 8,239자루와 탄환 1,809,792

74) ｢器械篇｣. “凡火器藥氣必上騰, 丸子輕則浮上不能中, 丸子重則不能遠. 凡言五里十里者, 皆丸

輕於藥力, 斜飛以去耳, 終無一二百步之外, 丸子平行之理. 惟鳥銃藥丸皆三錢, 爲中行也. (후략)”

75) “長鎗以輪承之, 鎗手牌刀, 配以鳥銃, 名曰威敵神鎗.”

76) 노영구, 앞의 책, 2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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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보유한 데 비해, 钂鈀槍 28자루, 삼지창 25자루, 月刀 30자루, 挾刀 26자루, 

腰鉤槍 170자루 등 극소수의 근접무기만을 보유했다. 예외적으로 鞭棍77)은 2,774

자루를 보유했는데, 이는 기병의 제식무장으로서 편곤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전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 1619년의 사르후(薩爾滸) 전투 당시 조선 지원

군 13,000명 중 포수는 5천명이었는데,78) 1658년의 제2차 나선정벌 당시 조선군은 

265명 중 哨官과 隨率 등을 제외한 전투병력 200명이 전부 포수로 구성되었다.79) 

이로 볼 때, 심대윤의 부대 편성 방식은 조선군의 편제 변화와 맞지 않는 보수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3) 兵車의 실전 투입

앞서 위적신창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심대윤은 병거를 중시했다. ｢속오편｣에

서는 다음과 같이 車兵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車兵, 砲手, 舵工(조종수), 推車手를 편성하여 수를 갖추어 제정함이 마땅하다. 모든 

火器手는 병거에 붙어 전투한다.80) 

이는 만능인 병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병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병거가 효과적

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보병은 기병을 두려워하고, 기병은 병거를 두려워하고, 병거는 화공을 두려워하고, 

방패는 갈고리못을 두려워하고, 木長兵(弓弩)은 역풍을 두려워하고, 단병은 좁은 땅을 

두려워한다. 물에 이로운 것은 불을 두려워하고, 불에 이로운 것은 물을 두려워한다. 

수비와 공격에 사용하는 병기는 다르고, 평지와 험지에서는 병법이 다르다. 매우 이로

77) 긴 곤봉의 끝에 쇠사슬로 짧은 곤봉을 단 둔기이다. 

78) 노영구, 앞의 책, 49면.

79) 申瀏, �北征日記�, ｢行中記事｣. “故精抄道內砲手, 吉州三十五名, 明川十六名, 鏡城二十二名, 

富寧十三名, (중략) 慶興十名, 合二百名, 火兵二十名, 哨官二, 申誠一, 朴世雄. (후략)”

80) “編車兵․砲手․舵工․推車手俱量宜制定. 凡火器手, 附車而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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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매우 불리한 상황이 있으니, 즉 火器가 가장 이롭다고 하지

만 비바람이 불거나 근접전을 벌이거나 아래를 향해 공격할 때는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이것이다.81) 

척계광은 북방에 부임한 뒤에는 북방 기마민족을 상대로 車․騎․步의 병제를 

기본으로 하여 �練兵實紀�를 저술했다. 여기에는 佛狼機砲를 탑재한 병거를 배치

하여 적 기병을 상대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선조 37년(1604)에 조선은 �연병실

기�에 따라 火車를 투입하여 북방 4도의 군사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다.82) 후금 기

병을 대비하기 위해 광해군 초반에 병거 도입이 논의된 바 있고, 인조 대에 李适

(1587-1624)이 화기를 실은 砲車의 활용을 논하기도 했다. 柳馨遠(1622-1673)은 

청나라 기병을 평지에서 저지할 병거가 없었던 것이 병자호란의 패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83) 이 외에 尹鑴(1617-1680), 鄭尙驥(1678-1752) 등도 병거를 도입하여 

북방을 방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84) 그러나 산악이 많은 한반도에서 전차는 단점

이 뚜렷했으며, 산성 등의 험요처를 방어하는 것이 조선군의 기본 교리였다.

심대윤 역시 “正兵이 사용하는 戰車의 경우, 동방은 길이 험준하므로 扁箱獨輪

鴛鴦車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85)라고 하여 병거의 단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李玄

逸(1627-1704) 역시 경연에서 ‘偏箱獨輪’의 이로움을 논한 바 있어,86) 외바퀴 병거

가 조선에서 검토된 정황을 알 수 있다. �대순신서�에는 이 외에도 霹靂車, 隔岸火

龍車, 刀車 등의 형태와 쓰임이 간략히 언급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병거는 실전

81) ｢應戰篇｣. “步畏騎, 騎畏車, 車畏火, 盾畏釘, 木長兵畏逆風, 短兵畏窄地, 利於水者畏火, 利

於火者畏水. 守攻異器, 夷險殊法, 有甚利者必有甚不利, 則如火器號爲最利, 然風雨․搏戰․

下攻, 皆不可用, 是也. (騎兵畏長鎗, 步兵擊馬首.)”

82) 노영구, 2001 ｢壬辰倭亂 이후 戰法의 추이와 武藝書의 간행｣, �한국문화� 27, 166-167면.

83) 노영구, 앞의 책, 63-65면, 93면.

84) 백기인, 2017 ｢18세기 조선의 육․해방론 전개｣, �군사� 104, 226면.

85) ｢器械篇｣. “正兵戰車, 東方路險, 宜用扁箱獨輪鴛鴦車.”

86) 李玄逸, �葛庵集� 권6 ｢經筵講義｣ 12월 16일 기사. “而丘濬所撰車制, 尤極簡便, 偏其箱而

獨其輪, 雖險路無不可行者. 今依此增損, 臨時用之, 止則爲營, 戰則衝突, 虜雖有鐵騎, 亦無

長驅蹂躪之勢. 今日兵器中所當措置預備者, 無過於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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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차와 포거만이 소수 도입되었다.87) 심대윤의 당대에 병

거 도입을 논한 사례는 확인할 수 없다. �대순신서�와 동시기에 저술된 �무비요람�

의 경우, 다양한 무기에 대한 해설과 삽화를 수록했지만 병거에 대한 별도의 항목

을 두지 않았고, 화포를 응용한 火櫃攻敵車, 火龍捲地飛車와 공성무기인 颺塵車, 

望樓車만을 수록했다. 당대 전술에 병거가 고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신 조선후기에 조정은 기병 전력을 강화하여 기병 중심 전법을 담은 �陣法�

을 군관의 시험과목으로 채택했다.88) 또한 아군의 화력 지원을 받으며 적의 화망

을 뚫고 편곤을 사용한 근접 육박전을 행하기 위해 방탄력이 좋은 철갑을 도입하

고, 馬上才를 중시했다.89) �무비요람� 역시 ‘編騎兵’ 항목을 별도로 두었다. 반면  

�대순신서�에는 기병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4) 조선군의 화기 체계와 괴리된 화포

심대윤은 ｢기계편｣에서 여러 화포의 유불리처에 대해 논했다. 예를 들자면 다음

과 같다. 

무릇 화기 중에 造化循環砲는 行陣에 사용할 만하다. 원거리에 사격하는 화기는 賽

貢砲, 넓은 범위에 사격하는 화기는 扇子砲, 단거리에 사격하는 화기는 小扇子砲, 날리

는(투사하는) 화기는 蒺藜砲이다.90) 

�영조실록� 영조 49년(1773) 10월 27일 기사를 보면, 行副司直 具善行이 造化循

環砲를 만들었다고 아뢰며, 이를 북한산성 방어에 사용하기를 건의했다.91) 조화순

87) �만기요람�의 ｢훈련도감｣ 군기조에 의하면 당시 훈련도감은 화차 121승을 보유하고 있었다. 

88) 백기인, 앞의 논문, 236-237면.

89) 노영구, 앞의 책, 141-143면.

90) “凡火器, 造化循環砲, 可用於行陣. 其遠器賽貢砲, 其廣器扇子砲, 其短器小扇子砲, 其飛器蒺

藜砲.” 

91) �영조실록� 영조 49년 10월 27일 기사. “而造化循環砲一窩蜂箭, 俱是萬人敵也. 臣造此數

器, 果驗神機之無出其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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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포는 명 茅元儀(1594-1644)의 병서 �무비지� 권123에 보인다. 도해와 해설을 살

펴보자면, 조화순환포는 2인이 사격과 장전을 행하는 전장식 銃筒으로, 조선에서 

활발히 사용되었던 勝字銃筒과 유사한 구식 핸드캐논(hand cannon)이다. 그러나 

승자총통류의 핸드캐논은 심지의 길이에 따라 발사속도를 조정하므로, 방아쇠를 

당겨 발사하는 조총에 비해 정확한 시점에 조준하여 발사하기 어렵다.92) 총통은 

단점이 뚜렷했으므로, 임진왜란 이후 개인 화약무기는 조총이 주를 이루었다. 蒺藜

砲는 崔茂宣(1325-1395)이 개발한 일종의 수류탄인데, �火砲式諺解�에 수록되어 

있다. �燃藜室記述�에 임진왜란 당시 金時敏이 질려포를 사용하여 진주성을 방어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93) 그러나 질려포 또한 임진왜란 이후로는 사용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고, 훈련도감에서도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賽貢砲는 고증할 수 

없다. 

扇子砲는 李德履(1728-?)가 崔天若(?-1755)이 개발한 總車를 개량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94) 그 실제 모습은 알 수 없으나, 총차가 4층 병거를 차체로 하여 20문

의 화포를 탑재한 점을 고려하면 다연장 화포였을 듯하다. 넓은 범위[廣]에 사격

하는 화기라는 심대윤의 설명과도 부합한다. 다만 이것은 조화순환포, 질려포와 반

대로 구상 또는 시험 단계에 그친 무기로서 실전에 투입된 사례가 없다. �대순신

서�에는 이 외에 金汁砲, 竹砲, 熟鐵燒丸, 龍王砲, 埋砲, 滿天噴筒, 火碗擲砲, 竹將

軍 등의 화기가 등장하나, 일반적으로 쓰였다고는 볼 수 없다. 

반면 조선군의 주력 화포였던 佛狼機砲, 虎蹲砲, 紅夷砲는 �대순신서�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불랑기포(breech-loading swivel gun)의 경우, 명 수군이 

1517년에 광둥성에서 스페인군으로부터 노획한 이후, 동아시아 전역에서 이를 복

제하여 활발히 사용했다. �기효신서� 권3 ｢手足篇｣에는 子母銃이라는 명칭으로 수

92) 문화유산채널 게재 영상 ｢임진왜란의 숨은 병기 승자총통｣ 중 승자총통 복원품 발사 장

면을 참고했다.

93)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15 ｢晉州之捷｣ 10월 8일 기사. “時敏豫備火具, 多設震天雷․蒺藜

砲․石塊等物, 又備長柄斧․鎌.”

94) �與猶堂全書續集�의 ｢桑土志｣에 이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상두지｣는 이

덕리의 저작이 �여유당전서�에 잘못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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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어 있다. 불랑기포는 전투 전에 미리 子砲를 대량으로 장전해 두었다가 자포

를 母砲의 후방에 삽입하여 발사하고 교체하는 방식으로, 연사력이 뛰어나면서도 

화약 낭비가 적어95) 조선 말기까지 사용되었다.96) 호준포 역시 �기효신서�에 함

께 기록되어 있다. 호준포는 크기가 작고 가벼워 육군에서 輕野砲 또는 박격포처

럼 사용되었고, 함선에 탑재하여 수군에서도 사용되었다. �승정원일기� 고종 11년

(1874)에 軍器寺僉正 元世昌이 군기시 기물을 보고한 기사에 虎蹲砲 8坐가 언급되

어 있다. 홍이포는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 도입되었다. 병자호란 당시 청군은 홍이

포를 사용하여 강화도와 남한산성을 공격해 큰 피해를 입혔다.97) 홍이포는 컬버린

(culverin)포 특유의 小口徑․長砲身으로 인해 사거리가 10여 리에 달하여98) 매우 

유용했던 듯하다. 

丁若鏞은 시 ｢대가가 영릉에 거둥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한성에 이르러 군대

를 사열하면서 화전과 화포를 쏘았는데 삼가 구경했던 소감을 기술하다[大駕幸英

陵, 還至南漢城, 閱武放火箭火砲, 恭述所覩.]｣99)에서 “홍이포와 호준포는 유독 매

섭고, 불랑기포와 백자총은 더욱 참혹하네.[紅夷虎蹲特雄悍, 佛郞百子尤慘刻.]”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작품은 정조 3년(1779)에 창작된 것으로,100) 심대윤보다 이른 

시기에 당대 지식인이 제식 화포를 간접적으로 체험한 일화를 보여준다. 

�대순신서�의 화포 체계가 당시 조선군의 그것과 큰 괴리를 드러내는 것은 심

대윤이 실무 경험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군대 사열을 참관한 경험 역시 없었기 때

 95) 이재정, 2017 ｢別破陣과 조선후기 大砲 운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44면.

 96) 신미양요 당시 미군이 노획한 불랑기포 두 문이 현재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United 

States Naval Academy Museum) 본관에 전시되어 있다. 

 97) �인조실록� 인조 15년(1637) 1월 22일 기사. “虜將九王, 抄諸營兵, 號三萬, 車載三板船數

十, 進屯甲串津, 連放紅夷砲, 水陸軍劻勷不敢近.” ; 鄭蘊, �桐溪集�, ｢文簡公桐溪先生年譜｣. 

“時汗以南漢固守, 欲陷江都以撓之, 令八旗造小船八十隻, 命多爾衮, 用車輪駕之, 由陸地曳

行, 至甲串津, 放紅夷砲, 聲撼山海, 遇物輒摧陷. 金慶徵․李敏求惟怯罔措, 欲退守府城.”

 98) �영조실록� 영조 7년(1731) 9월 21일 기사. “紅夷砲行丸, 爲十餘里, 此實緩急可用者.”

 99) �與猶堂全書� 권1 수록.

100) 심경호, �여유당전서 - 시문집(시)�, 한국인문고전연구소, 네이버 게재 : 해당 항목(49

번)의 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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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듯하다. 동시기 �무비요람�은 �기효신서� 등을 인용해서 불랑기포와 홍이포

의 제작 방법, 형태, 사용 방식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대순신서�는 속오군 체

제와 진법에 대해서는 �기효신서�를 대폭 참고했으나, 화포를 비롯한 무기 체계는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 심대윤은 대신 어떠한 병기류 병학서를 참고하여 �대순신

서�를 저술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고증할 수 없다. 등장하는 화기로 볼 때 �화포

식언해�, �융원필비� 등의 서적은 아니며, 이후에 편찬된 �訓局新造軍器圖說�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과 조선의 병서와 類書를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본고는 沈大允이 저술한 병서 �大順新書�를 발굴하여 소개했다. �대순신서�는 

李麟佐의 亂에 대한 심씨 가문의 경험과 군정에 관한 家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심대윤은 백성을 죽음에서 구제하기 위해서는 군정을 알아야 하지만, 살인의 기술

을 후대에 남겨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므로, �대순신서�는 세상에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듯하다. 

�대순신서�는 戚繼光의 병서 �紀效新書�와 이를 바탕으로 한 조선 병서 �兵學

指南� 등의 문헌을 참고하여 저술되었다. �대순신서�는 군대의 훈련과 운영에 대

한 내용을 주로 삼은 練兵類 병서이다. 이는 통일된 훈련 규칙을 마련하고자 한 

당대 병학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대순신서�와 짝을 이루는 �政法隨錄� ｢兵制｣

편의 논의를 보충해서, 심대윤은 조선의 법제를 가감하여 兵腰牌를 통해 병사들의 

신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고, 賤役으로 인식된 束伍軍을 개혁하여 양반 문

사들 또한 군대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武藝의 

유무만을 가지고 병사의 능력을 평가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엄격한 軍律을 제정하되, 상황에 따라 참작하고자 했다.

심대윤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군정에 대한 실무 경험이 없었다. 

동시에 양반으로서의 명맥은 유지했기에 사병으로서 복무한 경험도 없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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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대순신서�는 모병과 보급 등 실무적인 문제와 병력의 실전 운용에 관한 논

의가 거의 없다. 조선은 �기효신서�의 절강병법을 수용하면서도 조선군의 특장점

과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여 화포․총포 중심의 병제를 확립했다. 그러나 심대윤

은 절강병법을 우선하여 短兵 위주의 편제를 짜고, 兵車 도입을 주장하는 등, 당대 

조선군의 전술 변화를 반영하지는 못했다. 또, 심대윤은 다양한 화포의 쓰임과 장

점에 대해 논했지만, 이들 화포는 지나치게 구식이거나 반대로 시험 단계 그쳐 실

전에 투입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반면에 조선군의 주력 화포였던 佛朗機砲, 虎蹲

砲, 紅夷砲는 언급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병력의 편제를 �周易�의 數와 연관시

키거나, 禮樂을 군정의 핵심으로서 논하는 등 관념적인 인식을 표출하기도 했다. 

�대순신서�는 기존 연구에서 활발히 다룬 官撰 병서에는 드러나지 않는 재야 

지식인의 제도 개혁안을 보여준다. �대순신서�와 동시기인 1855년에 海西兵馬節度

使 趙禹錫은 기존의 병서를 발췌해서 �武備要覽�을 저술했다. 이 병서는 조우석의 

독창적 사유 결과는 아니지만, 그 실무자로서의 안목에 의해 당대 조선에 긴요한 

사항을 폭넓게 선별했다. 반대로 �대순신서�는 심대윤의 독창적 사유를 담고 있으

나 실무자로서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당대 현실과는 괴리된 측면이 많았다. �대순

신서�를 통해 經學論, 經世論의 측면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아 온 심대윤의 지식세

계를 살필 수 있는 동시에, 私撰 병서의 의의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대순신서�

를 집필할 즈음, 심대윤은 政法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저술을 남겼다. 이는 지식

의 확장과 종합을 모색한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정보 격차의 문제

로 이러한 작업은 온전히 수행될 수 없었다. 

본고는 신 자료를 소개하는 단계에서 심대윤의 병학 사상이 지닌 層差를 간략

히 살피는 데 그쳤다. 이후 유관 분야 전문가에 의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

기를 희망한다. 

논문투고일(2019. 11. 1),   심사일(2019. 11. 25),   게재확정일(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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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roduction to Sim Daeyun’s Military Book Daesun Shinsǒ: A 

Brief Review of A Non-Official Military Knowledge and 

its Limitation
101)

Sim Kyusik *

This article introduces a military book Daesun Shinsǒ (大順新書) by Sim Daeyun 

(1806-1872), analyzing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its reformation plan. Daesun Shinsǒ 

was considered to be disappeared, however, Seoul Museum of History owns manuscripts 

Daesundang Jemin Shinseǒ (大順堂濟民新書) and Daesundang Gumin Bigyǒl (大順堂救民

秘訣), while Yonsei University owns a revised edition of Daesundang Jemin Shinsǒ. 

Daesun Shinsǒ is consist of 13 chapters, largely influenced by Jixiao Xinshu by Qi 

Jiguang. Daesun Shinsǒ pairs up with Sim Daeyun’s other book, Jǒngbǒp Surok. Daesun 

Shinsǒ supplemented reform plans for army drills, military discipline, formations, and 

weapons. Due to the lack of Sim’s military experiences, Daesun Shinsǒ shows a gap 

between contemporary Joseon military administration that based on firearms, and displays 

notional principle that relates military number with a number of I Ching. Nevertheless, 

Daesun Shinsǒ shows unique perspective of the author, compare to contemporary military 

books that extracted and edited formal books, such as Mubiyoram.

Key words : Sim Daeyun, Daesun Shinsǒ, Daesundang Jemin Shinsǒ, Daesundang 

Gumin Bigyǒl, Jǒngbǒp Surok, Mubiyoram, Military book, Military 

administration, Sog’o army, Qi Jiguang, Jixiao Xinshu, Byǒnghak 

Chinam, Cheongsong Sim family old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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